
메덩골한국정원

정우조경이시희

우리가흔히떠올리는옛한국정원의모습은TV사극에서자주보는장면들입니다. ‘한국정원’이라고

하면,경치좋은곳에자리잡고선비들이풍류를즐기는정자나누각,또는풍수와경관이뛰어난깊은

산속의절간을떠올리기쉽습니다.우리의옛정원들은인공적이지않으면서도건축물이주변의나무,

돌, 물과자연스럽게어우러져,오늘날까지도그아름다움을간직하고있습니다.

메덩골한국정원은이런전통적인정원의이미지에서벗어나있습니다.어려운삶을살아온조상들의

생활터전을 ‘민초들의삶’이라는주제로표현한점이특히그렇습니다. 400m길이의물길,연못과

폭포,그리고아름다운바위들은제가직접만들었다고말하기부끄럽지만,매우자연스럽고아름답게

조성되었습니다.하지만메덩골정원의매력은여기서그치지않습니다.이곳은특정시대의정원을

재현하는것에그치지않고,과거와현재,미래를아우르며한국적인요소를기본으로하면서도

서양적인요소도곳곳에배치해독특한조화를이뤘습니다.

과거에는정원을관람용으로꾸몄다면,요즘은사람들이정원속에들어가자연을직접즐기는

방식으로변화하고있습니다.세상이변하듯조경과건축도시대에따라변화해갑니다.한시대를

대표하던것이시간이지나면새로운것들에자리를내어주며,이렇게발전은이어집니다.저는

메덩골정원이그발전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고믿습니다.

메덩골한국정원은여러분야의사람들이의지와열정,그리고사명감을담아함께만들어낸

작품입니다.이정원에는 25톤트럭 300대분량이넘는돌이사용되었습니다.돌을놓을장소를

디자인하며설레었던마음,그리고사람의힘으로는옮기기어려운돌들을이동시키며흘린많은

이들의피와땀,이모든것이메덩골한국정원에고스란히녹아있습니다.

이글을쓰는어느더운여름날,저는자연과어우러진메덩골정원에서돌과나무,그리고정자를

바라보고있습니다.메덩골한국정원은기존정원에대한고정관념을깨면서새로운아름다움을

만들어낸공간이기에,한시대를대표하는정원이될것이라확신합니다.한국정원의발전에중요한

역할을할것이며,시간이흘러도메덩골정원의아름다움은계속될것이라믿습니다.


